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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랑하는 모든분들께

안녕하십니까,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입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구조동물 상습 폭행” 기사로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카라지회의는 허위와 과장으로 일부 사실을 포장해 진실을 왜곡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로 지난 20여 년간 동물복지에 헌신해온 카라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탁

월한 동료 활동가가 하루아침에 폭행범으로 몰린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0년간 동물복지와 권리를 위해 헌신해왔으며, 동물 보

호와 구조, 입양, 사회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헌신적인 활동가가 하루아침에 동물

폭행, 학대자로 몰렸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사실 유포이자 명예

훼손입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무분별한 주장은 동물복지에 헌신해온 카라의 명예를 훼손하

고, 동료 활동가를 절망의 문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위 주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품위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림 1> 회원변동 추이

40년 전에나 통할 법한 낡은 수법에

20년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동물들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다: 유기된 어미견으로 혼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에릭: 다른 개를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의자를 쓰러뜨린 

적은 있지만, 던진 적은 없습니다.

- 루키 : 개들 간 싸움을 막기 위해 장난감 뿅망치로 제지한 적이 있습니다.

- 그린 : 사람을 물려고 할 때 얼굴을 가볍게 쳐서 주의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 홍삼 : 사람과 개들 간의 물림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 신문지를 말아 혼낸 적이 

있습니다.

- 두루 : 소심하고 다른 개체를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 신문지를 말아 때린 적은 

있지만, 대부분 큰 소리로 훈육했습니다.

- 소니: 다른 개를 물었을 때 혼낸 적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폭행범으로 지목된 활동가는 아름품 시절부터 긴 봉사활동을 통해 

카라에 입사한, 구조와 입양에 가장 헌신적인 동물보호 활동가임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무분별한 주장은 동물복지에 헌신해온 카라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 활동가를 절망의 문턱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

랍니다.

● 작은 시민단체를 짓밟는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의 허위주장 일색에 폭력

적이고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국

민들게 묻고 심판을 받겠습니다.

● 카라는 이 사태를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해 동물권 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로 

다시 서기 위해 뼈를 깍는 자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조의 허위사실유포로 

붕괴직전에 몰린 동물단체 카라



● 거짓된 여론선동으로 공익단체의 사명을 배신하고 본말을 전도해 작은 시민

단체를 서슴지 않고 무너뜨리려 한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의 폭력적 행

태를 낱낱이 공개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러한 일이 다

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일동


